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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화물은 글로벌 수출입 화물 중량의 1%에 불과
하나, 수출입 교역액 규모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운

송수단이다(ATAG, 2020).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무역
품목이 증가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
장 등으로 국제 항공화물 운송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
였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
과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항공화물의 경쟁력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IATA, 2024). 항공 관련 국제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연평균 3-4%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
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항공화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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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액의 99.5%가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졌다. 
항공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
천공항의 집중됨에 따라 물류비용 증가 및 항공화물처
리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그 외 공항은 항공화물 운송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Song, G. E., 2020). 

이러한 가운데 지방공항을 이용한 항공화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Park et al.(2024)은 
지방공항의 항공화물 인프라 및 국제선 네트워크 부족
으로 화물이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이는 지방공항 물량
감소, 인프라 확충 어려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지
방공항의 화물 공급 여건이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공항 및 배후 경제권에 특화된 지방공항 항공화물 활
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항공화물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연구들도 존재한다. 김해공항과 관련한 연구
로, Lee와 Kim(2023)은 동남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 등)의 항공 수출입 화물량의 99.1%가 인천공항
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 노선과 화물기 운
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김해공항의 중대형기 운
항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Kim et al.(2012)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화물 관
련 인프라(국제 화물전용 노선, 화물터미널 시설 및 동
선 구조, 공항 사용료 등)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어, 김해공항의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물운송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Song(2020)
은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효율화 방안의 
성공요인을 항공사와 포워더 등 기업측면, 산업환경 측
면, 정부정책 측면으로 나누고, 관련 전문가 설문을 바
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해
서는 항공사 및 포워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
았다.

청주공항과 관련 연구로 Oh(2022)는 청주공항의 
영향권을 충청권, 경기 남부, 영호남 북부로 확대하여 
항공화물 수요를 예측하고, 청주공항을 물류거점 공항
으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24)은 항
공물류 수요 급성장에 대비하여 지방공항의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규명하고, 청주공항을 이
용한 항공화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인천공항의 집중도가 높아 비효율성을 
야기시킴을 지적하고, 지역의 항공화물 수요 파악을 바

탕으로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다만 기존 항공화물 수요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지역의 품목별 항공수출 비중 등을 바탕으로 화물수요
를 추정하거나, 운행 항공기의 적재 화물량을 바탕으로 
화물공급량을 추산해 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물류 기능의 분산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청주공항을 활용한 기능 분담 가눙성을 인프
라, 지자체의 활성화 정책,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점검
해 보았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2023년도 수출입 항
공화물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항공화물의 수요
를 측정하고, 내륙 운송비 및 운송시간 절감 효과를 추
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Ⅱ. 항공화물 현황 및 분산화 필요성

2.1 항공화물 처리 집중과 공항 인프라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실적은 전세계적으로 상위
권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화물운송 실적은 세계 
4위,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중 6위,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사 중 5위이다.1) 2023년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
송실적(3.6천억 달러)은 전체 수출입액(12.7천 억달러)
의 28.2%를 차지한다. 반면, 항공 수출입 중량(108.5
만 t)은 전체 수출입 중량(7.4억 t)의 0.1%에 불과하다. 

1) 국가별(ICAO), 공항별(ACI), 항공사별(IATA)로 항공
화물 운송실적에 대한 국제기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공합협회의 「2024 포켓항공」에서도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품목
전체(A)
수출입액

항공(B)
수출입액

비중(B/A)

전자전기제품  3,459 2,494 72.1
메모리반도체    693   691 99.6
프로세서 등    593   589 99.3
기타 집적회로    200   195 98.0

기계류  2,694   508 18.9
화학공업제품  1,666   271 16.2
그외  4,929   327  4.9

계 12,748 3,599 28.2
주: 항공수출입액 상위품목(MTI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Table 1. Air cargo by import and export item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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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도체 등 주로 소형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
으로 항공화물로 수출입되기 때문이다(Table 1).

2023년 우리나라 항공화물을 이용한 교역액 중 인
천공항이 처리하는 비중은 수출액의 99.6%, 수입액의 
99.3%에 달한다. 이외에 김포, 김해 공항 등을 이용하
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각각 0.5%에도 못 미친다(Table 2).

이는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과 항공 물류 인프라 집중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인천
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공 정책 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하고 있으며, 항공 물류 발전방안(2011.6), 동북아 항
공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2015.11), 인천공
항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2016.12) 등을 통해 인
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2023.12)을 
수립하고, 인천공항 제1․2 물류단지의 처리용량 포화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내 미계획 부지(356,773만 m2)에 

글로벌 특송사 및 항공화물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제3 

물류단지를 조성(2027년)할 계획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인프라 격
차는 매우 크다(Table 3). 인천공항은 대형항공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4개이며, 계류장 면적은 여타 국제공
항보다 2.4배, 화물터미널 면적은 7.1배 넓다. 연간 전
체 화물 처리능력은 여타 공항의 처리능력 합계의 3배를 
넘어선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의 운항 제한(curfew)이 
있어 야간 운행이 불가능하나, 인천공항은 운항 제한이 
없는 공항 중 하나이다.2) 

2)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문제 등으로 야간 시간대
에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시간으로 인천, 청주, 양
양 공항만이 운항제한시간(curfew time)이 없다.

2.2 항공물류 기능의 분산화 필요성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항공
화물 운송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바이오․의약품 등
의 신선화물과 반도체 수요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으로 항공물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24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실적
(144.7만 t, 수화물 제외)은 전자상거래 및 환적화물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Fig. 1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됨을 가정할 경우, 인
천공항의 화물운송량을 살펴보았다. 연간 10%씩 증가
할 경우, 2032년이면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능력(630만 
t)을 넘어서게 되며, 가정을 완화하여 연평균 5% 성장
만 가정해도 204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 국내 항공 물류 기능의 집중은 지방공항의 
화물운송 기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투자 
대비 수익 악화를 초래하며, 장거리 이동으로 기업들의 
내륙 물류비 및 운송시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단일 허
브공항에 위기 발생에 따른 운영 중단 및 물류 대란 등
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동 갈등
(예맨 후티 반군의 홍해 운항 선방 공격)과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 등으로 해상 운송이 어려워지자 항공 운

공항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인천 182,822 99.63 175,221 99.30

김포 147 0.08 655 0.33

김해 520 0.28 615 0.35

대구 2 0.00 6 0.00

청주 - - 3 0.00

계 183,492 100.0 176,4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Table 2. Air cargo trade amounts by airport in 2023

(백만 달러, %)

공항 활주로 길이(m, 
길이×폭)

계류장 면
적(천 m2)

화물터미널 
면적(m2)

화물 처리
능력(만 t)

인천
3,750×60 3개
4,000×60 1개

5,764 1,219,896 630.0

김포
3,200×60
3,600×45

1,216 119,551 121.5

김해
(군공용)

2,743×60
3,200×60

404 28,063 35.2

제주
3,180×45
1,900×45

449 17,830 33.5

청주
(군공용)

2,744×60
2,744×45

120 2,257 3.8

대구
(군공용)

2,755×45
2,743×45

51 844 1.8

무안 2,800×45 113 3,112 3.3
양양 2,500×45 72 - 0

자료: 한국항공협회.

Table 3. Airport facilities and cargo handl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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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WTO, 2024). 
향후 인천공항에 물류 수요가 단기적으로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체공항이 필요할 수 있다.

 
Ⅲ. 청주공항 항공화물 활성화 가능성

청주공항은 1997년 개항이후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15년 200만 명, 2019년 300만 명을 넘어선 후 
2024년 11월에는 400만 명을 돌파하여, 지방공항 중 
4번째로 많은 여객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면, 화물 운송 
부문의 성장은 미흡하였다. Fig. 2의 청주공항을 이용
한 품목별 항공화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개항 초기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항공 수출이 이루
어졌으나,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점부터 운송실
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타 
지방공항보다 급격한 여객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배
경에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규 국제노선 확대가 이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교통 접근성과 국제노선의 
확대는 항공화물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에 청주공항을 이용한 항공화물 활성화 가능성을 
인프라, 지자체의 활성화 정책,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인프라 측면

앞서 Table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공항의 인프
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주공항은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대형 화물기 이착률이 가능한(3,000 m) 길
이보다 짧다. 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에 대형
화물기를 운항하였으나, 활주로 길이 문제로 화물을 최
대적재량의 80% 정도만 적재해 운항하였다. 운항 실적
도 2011년 44편(1,687 t), 2012년 125편(3,715 t)으
로 미미하였으며,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항이 이루어지
지 않다가 2019년 화물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화물처리시설도 미흡한 상황으로, 국제 화물터미널 
면적(637 m2)은 인천국제공항의 0.1%에도 미치치 못
하며, 연간 국제 화물처리능력(0.5 t)도 인천공항(630
만 t)의 0.1%에 불과하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과 공용으로 활주로를 사용함
으로써 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항공편 배정 및 증편이 어
려운 상황이다. 2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공동으로 이용
하다 보니 민간 항공기 슬롯(공항시설, 관제 등 수용 능
력을 고려해 설정되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은 시
간당 7∼8회에 그쳐 인천공항(70회), 김포공항(41회), 
김해공항(18∼26회) 등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운항제한시간(curfew)에 제약을 
받지 않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며, 화물항공기는 야
간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주
공항 접경지역에 에어로폴리스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물류센터나 배후지역 개발에 유리하다. Table 4의 에
어로폴리스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1, 2지구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지구(2029년 준공 목표) 개발
이 진행 중이다. 

3.2 지자체의 활성화 정책 측면

충청권 지자체들은 재정지원, 민간전용 활주로 신
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중이다. 2008

∼2012년 기간 동안 충북, 충남, 대전은 청주공항 국Fig. 2. Export(by item) and passengers in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Fig. 1. Projection of cargo volum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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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공노선 신규 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이나 공항

시설 사용료 일부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

동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충북은 국제 정기노선당 2∼5

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기노선에 대해서도 편당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청주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의 항공기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지원하며 

2021∼2023년 기간동안 지원액은 38억 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거점 항공사 임차료 및 신규 취항 재정지원으

로 2022∼2024년 기간동안 4.25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Table 5).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공동
협력 추진안건으로 의결(2024.10월)하고, 국민 서명운
동, 공동토론회, 민간단체 촉구대회 등 대국민 홍보와 
정부 설득 작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민간사회단체장, 항공 

대학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
원회가 출범(2023.12월)하였다. 

더 나아가 충청북도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길이 
3,200 m, 폭 60 m)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활
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청주공항과 연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
라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2030
년 완공 예정),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신설(2030년 완
공 예정), 청주∼제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2026
년 완공 예정),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CTX, 2034 개통 
목표) 등이 추진 중에 있다(Park and Im, 2024). 

3.3 수요 측면

청주공항에 화물 항공편 및 항공화물 처리 인프라가 
확충되어 항공화물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를 가정하여 
항공물류 수요를 추정해 보았다. 각 시군구별 인천공항
과 청주공항의 운송시간 및 거리를 비교하여 청주공항
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
의 항공수출입 물량 및 금액을 살펴보았다.3) 그 결과,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최소 8∼30% 수준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항공 수출입 자료를 기준으로 
① 충청권의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8.7%이고, 금액기준으로 18.3%에 해당한다. ② 권역
을 확대하여 경기 남부, 강원 일부를 포함할 경우, 수
출입 물량은 12.4%(금액 27.0%)로 늘어난다. ③ 광주․
전라, 부산․대구․울산　경상 전체를 포함하여 항공 물류
이용 수요를 최대한으로 추산할 경우 수출입 물량은 
32.4%(금액 38.7%)로 크게 증가한다(Table 6).

인천공항보다 청주공항이 가까운 수출입 기업이 청
주공항을 이용할 경우, 내륙 윤송비와 운송시간은 시도
별로 평균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Fig. 3).4) 

2023년 충청권 기업의 항공 수출입 상위 10개 국가
(Fig. 4)를 살펴보면, 물량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이외에도 독일,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Oh(2022)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각 지자체에서 인
천공항과 청주공항의 거리 및 시간을 비교하여 단시
간이면서 단거리인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23년도 항공수출입 물량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
였다.

4) 운송비 및 운송시간은 시도별 항공화물 물량을 바탕으
로 가중평균하여 전체 평균 절감비율을 추산.

지원내용 지원액

청주

정치장 등록 항공기 지원(21∼23년) 38.05억 원
거점 항공사 임차료 및 신규취항 재

정지원(22∼24년) 425억 원

청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 및 홍
보지원(22∼24년) 1.42억 원

충북

신규 국제 항공노선 운항 손실금(08
∼12년) 4.12억 원

신규 국제 정기노선 지원(19∼24년) 노선별 2∼5억 
원

신규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 편당 5백만 원
대전
충남

신규 국제 항공노선 운항 손실금(08
∼12년)1) 4.86억 원

주: 신규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항공사 손실금 등에 대해 
충북 46.2%, 대전 33.5%, 충남 20.3% 분담 지원.

자료: 충청북도.

Table 5. Financial support for Cheongju Interna-
tional Airport by local governments in
the Chungcheong region

면적 입주 및 공사 현황
1지구
(준공)

13.2만 m2

(4만평)
3개 필지 중 2개 필지 분양

 (RH 포커스 등 헬기 정비업체)
2지구

(24년 준공)
40.9만 m2

(12.4만평)
119항공정비실 건립(3.8만m2)

3지구
(29년 목표)

112.4 m2

(34만평)
2024.3월 기본계획 승인

자료: 충청북도.

Table 4. Aeropolis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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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주로 아시아 주요국 관
광도시 위주로 운항 중이며, 충청권의 주요 항공수출입 
대상국인 미국, 독일, 인도 등의 장거리 노선은 없는 
상황이다(Table 7).

충북에 위치한 제조업 중 2023년도 항공물류를 이
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륙 운송 시간 감
축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청주공항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부품, 반도체 특수가스, 태
양과 패널 등을 제조하는 충북지역 내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
도록 필요한 물품 등을 신속히 배송받기 위해 항공 물
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배송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수출입 국가들로의 항
공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수화물 운송이 가능
한 이유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공항에 수출입 거래국가로의 항공편이 존재하지 
않고, 항공화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인천공항을 이
용하고 있으나, 향후 청주공항의 항공화물이 활성화되
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항공화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물류비용 절감시 이
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8).

Ⅳ. 결  론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의 동북아 허브 육성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항공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선화물과 반도체 
수요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항공화물의 지속적
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환전
화물 증가 등으로 항공화물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Fig. 3. Percentage of transportation costs and 
time saving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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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p 10 countries in air cargo trade for 
the Chungcheong region 

국가 도시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중국 장가계, 연길, 상해, 하얼빈, 선양, 타이위안
대만 타이페이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필리핀 클락필드, 세부, 마닐라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

Table 7. International flight routes from Cheon-
gju International Airport

수출입
물량(천t)

비중
수출입

금액(bill$)
비중

전국 1,085 100.0 359,950 100.0

충청도 94   8.7  65,982  18.3

경기 남부1) 37   3.4  30,869   8.6

강원 일부2) 4   0.3     380   0.1

근접수요 135  12.4  97,230  27.0

남부지방3) 192  17.7  28,942   8.0

최대수요 352  32.4 139,304  38.7

주: 1) 인천공항보다 청주공항이 근접한 평택, 안성, 오산, 
이천, 여주, 양평을 포함.

    2) 강릉, 원주, 동해, 영월, 삼척, 정선, 평창, 태백, 
횡성을 포함.

    3)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Table 6. Trade volume and amount by air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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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능력은 머
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항공화
물 집중화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청주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과의 기반시설 격차가 크
지만, 중부 내륙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전 국토의 
물류 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다, 공항활성
화를 위한 충청권 지자체들의 강한 의지, 접근성 개선
을 위한 다양한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인천
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를 성공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주공항의 항공화물 운송 기능 활성화를 위
해서는 인프라 확충, 국제 항공노선 확대 등이 선행되
어야 한다. 충청권의 수출입 상위 10개 국가만 보더라
도 미국, 독일 등이 있으나, 청주공항에는 아시아 국가 
노선만이 존재한다. 장거리 노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 운항이 필수적이므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하여 장거리 노선 및 대형 항공
화물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항공화물 처리시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 
국제 화물터미널의 시설 확충과 함께 충청지역의 주된 
항공화물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장비 등 고부
가가치 제품의 운송에 필수적인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5)

5) 인천공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물류 처리에 중점을 둔 
글로벌 유통센터(GDC) 건설, 바이오 의약과 콜드체인
(온도조절 물류 상품) 화물을 위한 쿨카고 시설, 고위
험 배터리 운송을 위한 인증 획득 등 고부가가치 항
공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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